















	제1226호(1997.5.26)
	1. 한총련, 학생운동 역량 재정비 

	2. 열린글터-‘박정희 신드롬’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극복해야 

	3. 통일 교육의 활성화-통일의 희망적 미래상을 심어 주는 교육(한만길) 

	4. 학생운동 탄압 어디까지 가나-‘쇠도리깨ㆍ쌍절곤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총까지’ 

	5. ‘학부제’를 묻는다 

	6. 한국 연극계의 흐름-음란ㆍ외설 작품에서 뮤지컬ㆍ여성 국극으로(김흥우) 

	7. 아시아 지역학부생 ‘떠돌이 생활’ 언제까지 

	8. 영상매체비평-막연한 가부장제 불러 일으키는 상업주의 ‘아버지’ 



